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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

졌다고 해도 중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헛된 삶이니, 목

숨을 거둘 때 금생의 나쁜 업만 지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어리석

은 복을 짓는 것은 삼생(三生)의 원수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무

엇 때문에 삼생(三生)의 원수라고 말씀

하셨는가? 첫 번째 생에서 어리석은 복

만 짓느라고 견성(見性)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생에서는 전생에 지

어 놓은 어리석은 복을 받아쓴다고 공

부를 하지 않아 그저 업(業)만 짓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생에서는 전생에 어

리석은 복만 받아쓰고 수행을 하지 않

았기에 몸을 떠날 때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받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은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

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

겠는가? <선가귀감> 73장에서말한다.

凡人 �命終時 但觀五蘊皆空 四大無

我. 眞心無相 不去不來 生時 性亦不生

死時 性亦不去 湛然圓寂 心境一如. 但能

如是 直下頓� 不爲三世所拘繫 便是出

世自由人也. 若見諸佛 無心隨去 若見地

獄 無心怖畏. 但自無心 同於法界 此卽是

要節也. 然則 平常是因 臨終是果 道人

須着眼看.

그 누구라도 임종할 때에는 오온이

다 공(空)이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사대

(四大)에‘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을 통찰해야만 한다. 참마음은 어떠한

형상이 없으므로 오는 것도 아니요 가

는 것도 아니니, 이 몸이 생겨날 때에도

본디 성품은 여여(如如)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이 몸이 죽을 때에도 그 성

품은 여여(如如)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

니다. 지극히 맑고 고요하고 오롯하여

서 마음과 경계가 하나이다. 오직 이와

같이 보고서 단숨에 바로 깨쳐 삼세의

인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세간을 초월하

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을

만나도 그 경계에 집착하여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아도 그 경계에

놀라지 않으므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

음이 없다. 오직 스스로 무심하여 법계

와 하나가 되어 같아질 뿐이니 이것이

야말로 바로 공부의 뼈대라고 할 수 있

다. 살면서 지은 업이 씨앗이 되어 죽음

에 이르러 그 과보를 받게 되니, 도를 닦

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점을 눈여겨

보아야만한다. 

‘오온’과‘사대’로 이루어진 중생의

몸은 인연의 조건이 갖추어져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이것에 집착하여 온갖 번뇌를 일으킨

다. 이 집착이 중생을 육도에 윤회하게

하는‘생사의 뿌리’이다. 덧없이 무너질

몸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이것들이 마구

니가 되니 중생들의 온갖 괴로움이 다

여기에서비롯되는것이다. 

이 몸과 알음알이 마음 작용은 무상

(無常)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불

구하고 중생들은 있는 것이라고 집착

하여 벗어나지를 못하므로, <선가귀감

>에서 수행자들은 그 실체가‘공성(空

性)’임을 통찰하라고 한다. 우리들이

그 자리가 공(空)임을 알 때 늘 여여(如

如)하여 변하지 않는 본디 성품인 참마

음이 드러난다. 참마음은 지극히 맑고

고요하고 오롯하여서 마음과 경계가

하나이다. 인과를 벗어나 세간을 초월

한 자유인으로서 모든 집착을 떠나 무

심해질 때에 부처님 세상인 법계 그 자

체가 된다.

마음 닦는 공부는 헛됨이 없다. 마음

을 다하여 수행한다면 설사 금생에 알

지 못하더라도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

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목숨을 마칠

때도 업의 분별에 끌려 그 어떤 악취에

도 떨어지지 않는다. 몸을 바꾸어서 다

시 태어날 때에도 무명번뇌가 나를 어

둡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부

를 잘 살피고 살펴야 한다. 무상한 세월

이 빠르기에 생사를 밝히는 일이 더 큰

것이다.  몸과 마음이 튼튼할 때에 일찍

이 이 공부에 힘을 쓰기 시작한다면 늙

어서 시작하는 것보다도 공부의 힘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서산 스님은

말한다.

死�年親釋迦.

죽음이두려운늘그막에서야

부처님을가까이하도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사람인

소강절(邵康節)의 시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의 앞 구절은“젊어서 부와 명예

를 구할 때에는 공자를 그리워하다가

[求名少時慕宣聖]”라는 것이다. 사람들

이 젊을 적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입신출세(�身出世)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고 싶은 마음에 세속의 부와 명

예에 집착하여 바쁘게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진 늘그막에 이르러서야 두려운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게 된다는

뜻이다. 때는 많이 늦었지만, 백발이 성

성하여 기력이 없는 늘그막이라도 정신

차려 최후의 한 생각을 바로 가짐으로

써 영원한 빛이요 생명인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을 보아야 할 것이다. 서

산스님은게송으로말한다.   

好向此時明自己百年光陰轉頭非.

이런 때에 눈을 떠서 자신의 마음을

애써밝혀야만하니

백 년 세월도 몸을 바꿀 때는 아무런

도움을주지못하느니라.

중생의 삶이란 부처님의 품을 벗어난

나그네 인생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생의 죽음이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빛이요 생명인

아미타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부처

님을 보기 위해서는 색수상행식(色受想

行識) ‘오온(五蘊)’과 지수화풍(地水火

風)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중생의 몸

과 마음 자체가 인연의 조건이 갖추어

져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가 없는‘공

(空)’임을 통찰해야 한다. 덧없이 사라

질 부질없는 중생의 인연을 벗어나 수

행자가 공성(空性)을 깨달아 들어간 부

처님의 세상을야부(冶父) 스님이<금강

경>을풀이한게송에서말한다.

自少��慣遠方幾廻衡陽渡瀟湘

一朝踏着家鄕路始覺道中日月長.

어릴 적부터 줄곧 나그네 노릇을 하

면서

몇 번이나 산을 돌고 큰 강을 건넜던

가?

어느날아침에고향길을밟고보니

부질없이 객지에서 긴 세월을 보냈구

나.

■원순스님(송광사인월암)

염주는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생각하는 구슬’

이라는 뜻이다. 불보살님께 예불할 때나 염불, 진언

을 외울 때 그 횟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므로수주(數珠)라고도한다. 

염주 한 알을 굴릴 때마다 번뇌가 끊어짐을 상징

하므로 일념으로 염주를 돌리면 부처님의 광명이 충

만해지고죄업이소멸된다는의미를갖는다.

염주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고 전한다. <불설

목환자경(佛說木患子經)>에 따르면 난국의 왕 파유

리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묻자, 부처

님께서“무환나무 열매(木患子) 108개를 꿰어서 항

상 지니고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돌려서 20만 번을 채우면 백팔 번

뇌가끊어진다고말씀하셨다.

<교량수주공덕경>에는‘염주에 모주(母珠)가 있

는데 이 모주는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는 것’이

라며‘백팔 염주로 염불을 하면 우리 중생이 지니는

백팔 번뇌를 모두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첩경

(지름길)이되는공덕이있다’고설한다. 

염주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자거 염주, 목환자 염

주, 진주 염주, 율무 염주, 보리자 염주, 시우쇠 염주,

구리 염주, 수정 염주, 연자 염주 등으로 나뉜다. 염

주의 숫자에 따라 108염주, 1000염주, 단주(손목에

거는7개, 16개, 21개) 등이있다. 

1080주는 상품주(上品珠), 108염주는 최승주(最勝

珠), 54주를중품주, 27주를하품주라한다.

강지연기자

염주(�珠)

<73>그 누구라도 임종할 때에는

실체없는 몸에 집착하여 온갖 괴로움 일어나

마음 다해 수행한다면 반야의 씨앗 심는 것

문학에서 비유(譬喩)는 이해를 빨리 하

게 하고 표현에 멋을 내기 위하여 쓰는 기

법으로, 직유와 은유로 나뉜다. 직유는 직

접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처

럼, 같이, 비슷하다’등의 말이 매체로 쓰

인다. 이에 비하여 은유는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다만겉으로비유하는방법이다. 

현대 심리상담에서도 비유가 많이 쓰인

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동원거나,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감

정∙행동을비유적으로표현하기도한다. 

대화의 도구로서 비유는 인지와 정서의

세계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감정의 영

역 속에서 사고과정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비유는 무의식의 영역 속에 있다가 행동

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비유는 기존

의 틀을 깨고 다른 틀을 찾아내며, 실재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줌으

로써새로운세상을만들어낸다. 

이렇게비유는감정과지성을동시에활

성화하고, 단순히 말하거나 들을 뿐 아니

라 언어를‘경험하게’한다. 상담에서 직

접 다루면 반발이나 저항을 불러올 수 있

는 힘든 감정도 비유를 통해 간접 표현을

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비유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 혹은 비

언어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과정

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내

담자의 독특한 비유를 따라가면서 내담자

의주관적경험을이해하게된다. 

불교에서 비유란 부처님 교설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실례나

우화 등을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불경을

조직하는 구성 요소를 문체와 기술(記述)

형식,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12분교(分敎)

가운데 하나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매우

즐겨 썼다. “비유로써 말하리라”고 하시며

시의적절하면서도 상담상황에 꼭 들어맞

는 절묘한 비유를 동원해 내담자의 심금

을 움직이고 이해와 공감, 변화 및 성장을

촉진시켰다. 또한‘지혜로운 사람은 비유

를 통해 이해를 얻는다’‘비유란 매우 수

승한 것이다’하고 비유를 직접적으로 찬

탄하기도 했다. ‘비유란 옷감에 냄새가 남

아 있을 때 다른 향기를 쏘여서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

이경전에나오기도한다.

현대심리상담에서도 불교에서도 비유

를 활용하지만, 불교가 훨씬 더 폭 넓은 의

미로 쓰고 있다. 현대 상담에서 쓰이는 문

학적 비유, 즉 은유나 직유를 비유에 포함

시킴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의 전생과 금

생의 사건이나 이야기와 연결 지은 이야

기인 아바다나를 비유(譬喩)라 하고, 짧은

우화인 우파마를 비유(比喩)라고 한다. 이

렇게 갖가지 종류의 비유를 모아서 엮은

비유경이 여러 권 있다. <현우경> <백유

경> <찬집백연경> <잡보장경> <법구비

유경> 등이 그 예다. 국어사전에는 비유

비유

그림 : 문병성

부처님은 시의적절한 비유로 내담자 심금 움직여

전생∙금생사건∙우화 등 모아 엮은 비유경 여러권

<15>


